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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은 힘이다】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지난 8 월 28 일부터 29 일 한국 울산 광역시에서 개최된 「제１９회 

한중일 3 개국 지방정부 교류회의」에 전 개최도시 시장으로서 출석해, 

작년 오카야마시 개최 협력에 관한 감사를 전함과 동시에 각국 도시의 

활동과 생각에 관해서 접하였습니다. 

아침 6 시경에 출발하여 다음날 저녁 늦게 돌아오는 힘든 일정중에서도 

많은 분들과 교류를 나눈 유익한 2 일간이 되었습니다. 회의 내용도 

좋았지만 그 중에서도 인상에 남은 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동진 구청장님이 꼭 저와 만나고 

싶다고 멀리서 남부지역인 울산광역시까지 와 주셨습니다. 

도봉구에서는 ＥＳＤ와 문화 예술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어 꼭 

오카야마시와의 교류를 이어가고 싶다는 열의를 전해왔습니다. 

국제과 한국과의 창구역할을 하는 직원에 의하면 이같이 

오카야마시와의 교류를 희망하는 곳이 매년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3 년전의 「ＥＳＤ에 관한 유네스코 세계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치밀하고 착실하게 정보발신을 한 결과 오카야마시가 조금씩 세계로부터 

주목받게 되었음을 실감하고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특별 보좌관의 기조강연 

발표입니다. 

문정인씨는 회의 당일에도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근거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중일 3 개국이 상호 

패권주의와 민족주의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지방 정부간의 교류가 국가간의 관계를 깊이하는 열쇠가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문정인씨의 의견에 강한 동감을 함과 동시에 회의를 통해서 각국 

도시의 노력을 알았고 더욱 교류의 촉진을 향해 마음을 강하게 다지는 

바입니다. 

 

계속은 힘이다. 우리들이 추진하는 시민 레벨의 교류가 나라를 넘어서 

평화와 안정을 이어간다는 것을 믿고 이후도 결실있는 교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